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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식 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‘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’ 첫 모임 개최 
재외동포신문 1월 27일자 기사 

 

재미한국학교협의회(총회장 오정선미, NAKS)는 1 월 25 일과 26 일 양일간 ‘제 38 회 재미한국학교 전국학술대회’ 

개최 장소인 필라델피아 르네상스 에어포트 호텔에서 ‘제 1 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’ 첫 모임을 가졌다. 

이번 모임에는 오정선미 총회장을 비롯해 ▲한연성 부회장 ▲심수목 부회장 ▲이상훈 교육간사 그리고 제 1 대 

차세대 교사 교육위원을 역임한 한상화 교사와 이영학 교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. 

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는 미국 내 14 개 지역협의회 산하 800 여개의 회원 학교가 있으며, 한국어는 물론 동포 

후세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비영리단체다. 

그런데 현재 소속 7,000 여 교사 가운데 대부분이 1 세대여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후세교육을 위해 자연스럽게 

차세대가 학교 교육의 전면에 나서기 위해서는 신규 교사 발굴과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

이 과제를 해결하고자 협의회는 5 년 전부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통해 차세대 교사를 위한 

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기대만큼 차세대 교사들이 늘어나지 않았고,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대한 연구를 

시작하며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사업을 시작했다 

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교 차세대 교사들은 그들이 받은 미국에서의 교육을 기반으로 현지화 된 

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어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의 한글과 정체성 교육에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 수 

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협의회 측의 판단이다.  

이러한 흐름에서 미전역 14 개 지역 협의회 소속 1.5 세나 2 세 차세대 교사 중 선발된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들은 

더 많은 동료 차세대 교사들이 한국학교 및 협의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미래를 

계획하고자 하는 취지로,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회 사업을 추진중이다. 

협의회 측은 “제 1 대 차세대 교사 교육위원은 2021 년 8 월 31 일까지 ▲차세대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

▲차세대 교사 워크숍 ▲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기자단 운영 ▲차세대 교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등 

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. 

교육위원회의 첫 활동은 ”SNS 를 활용해 재미한국학교와 협의회를 차세대 교사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“이라고 

협의회 측은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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